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왕벚나무 제주시 관음사 일대 자생하는 왕벚나무는 다양한 형태와 색깔을 띤다 ( ). ▲

왕벚나무에 대한 분류학적 혹은 원산지 논쟁은 국내외적으로 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다 과100 . 

연 제주특별자치도가 왕벚나무의 원산지가 맞을까?

왕벚나무는 년 일본인 마쓰무라박사가 도쿄식물잡지 권에 발표함으로써 학술적인 이름1901 15

을 부여 받았다 그러나 당시 식재된 나무를 기준목으로 발표가 이루어져 자생여부에 대한 논. 

란이 있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일본에는 확인된 왕벚나무의 자생지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, 

다.

년 월 일 타케 신부가 한라산 관음사 뒷산 해발 약 의 숲속에서 벚나무류 1908 4 15 , (Taquet) 600m

표본 한 점을 채집한다 표본번호 이 표본이 자생하는 왕벚나무로서는 세계 최초의 . no. 4638, 

표본이자 제주자치도가 왕벚나무의 원산지임을 증명하는 표본이었다, .

보통 식물이 유래한 곳을 원산지라고 하지만 그 곳이 어디인가를 규정하려면 자생지임을 입증, 

해야 한다. 



왕벚나무를 입증해보자 먼저 자연 상태에서 자라고 있다 이것은 기본 필요조건이다 개체수가 . . . 

많다 개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원산지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다양한 형태적 변이가 . . 

관찰된다 형질변이 폭이 크다는 것은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. . 

다양한 수령의 개체가 골고루 분포한다 이 점은 완전한 자생적인 기반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. 

볼 수 있다 유연관계가 가까운 종들이 많이 분포한다 근연종이 많다는 것은 한 조상으로부터 . . 

분화된 종이 많은 곳이라면 가까운 종이 없는 곳에 비해 오랫동안 진화되어온 터전이라는 증

거가 된다 왕벚나무는 제주가 원산지임이 확실하다. .

그러나 이러한 사실로 자기만족에 빠져서는 안 될 일이다 더 많. 

은 학술적 증거자료의 확보와 검증 관리 국제학술계와의 교류가 , , 

필요한 시점에 와있다 우리 땅 독도가 그랬듯 과학이 왜곡될까 . , 

봐 심히 우려스럽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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